
제 강 제물론 나는 나를 잃었다5 - :①

교시(1 )

남곽자기와 안성자유◆

학습목표※

제물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남곽자기와 안성자유의 일화를 통해 오상아 에 대해( )吾喪我

알아본다.

▲ 제물론 이라는 제목‘ ( )’齊物論

제물론- 「 」

장자 전체에서도 해석이 난해하기로 유명* 『 』

유명한 고사와 우화들이 풍부*

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많음*

제물론의 두 가지 해석- ‘ ’

사물들을 고르게 하는 것 에 대한 이론/ : [ ] [ ]齊物 論 齊物 論①

사물에 대한 이론들 을 고르게 하다 송대 이후 유학자/ : [ ] [ ] -齊 物論 物論 齊②

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생물 무생물 추상적인 현상까지 폭넓게 쓰임* - , ,物

한 쪽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전통을 따르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*

주로 로 해석함①

남곽자기와 안성자유의 일화▲

남곽에 사는 자기 라는 사람이 책상에 기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“ ( )子綦

다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 앞에 모시. .

고 서 있던 제자 안성자유 가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형체 를 말라죽은 나( ) . ‘ ? [ ]顔成子遊 形

무 처럼 마음 을 불 꺼진 재 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앉아[ ] , [ ] [ ] ?槁木 心 死灰

계신 분은 이전에 이 책상에 기대앉아 계시던 그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말했다 언.’ . ‘ ( )偃

아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네가 그 뜻을 알 수 있을, . .( )吾喪我

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이 부는 피리 소리는 들어? .

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피리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.’

남곽 남쪽에 있는 곽* :

성곽 두 겹의 성 중 안이 성 밖이 곽* ( ) : ,城郭

자유 공자의 제자로 문학에 뛰어났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유가 공자의 제자 자* : .

유인지는 알 수 없다.



고목사회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* ( ) -槁木死灰

나는 나를 잃었다▲

남곽자기는 나는 나를 잃었다 고 한다 나를 잃었는데 나는 이라는 주어를 쓸 수‘ ( )’ . ‘ ’吾喪我

있을까 원문의 한자로 보면 라고 되어있다 주어인 나 와 목적어인 나 가. ‘ ’ . ‘ ( )’ ‘ ( )’吾喪我 吾 我

다르게 표기되어있다 그렇다면 나 를 잃어버린 나 는 무엇인가 무엇이 남는가 이. ‘ ( )’ ‘ ( )’ . .我 吾

것이 제물론에서 장자가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소요유 첫머리에서 던졌던 주제이기도.

하다 문제의식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. ( / / ) .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

전제하고 있는 자아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분석하려 한다.

하늘의 피리▲

자유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감히 물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자. ‘ ?’

기가 대답했다 땅덩어리가 뿜어내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것이 불지 않으면 별일 없. ‘ .

이 고요하지만 한 번 불면 수많은 구멍에서 온갖 소리가 나지 너도 그 윙윙하는 소리를, .

들어보았을 것이다 산의 숲이 심하게 움직이면 큰 아름드리나무의 구멍들 더러는 코처럼. , ,

더러는 입처럼 더러는 귀처럼 더러는 목이 긴 병처럼 더러는 술잔처럼 더러는 절구처럼, , , , ,

더러는 깊은 웅덩이처럼 더러는 좁은 웅덩이처럼 제각기 생긴 대로 물이 콸콸 흐르는 소, ,

리 화살이 씽씽 나는 소리 나직이 꾸짖는 소리 숨을 가늘게 들이키는 소리 크게 부르짖, , , ,

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깊은 데서 나오는 듯한 소리 새가 재잘거리는 소리 등 온갖 소리, , ,

를 내지 앞에서 가볍게 우우 하는 소리를 내면 뒤따라서 무겁게 우우 하는 소리를 내고. - - .

산들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지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, .

면 그 모든 구멍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도 저 나무들이 휘청휘청 구부러지거나 살랑살랑 흔.

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겠지.’

장자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땅이 부는 피리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감각적인* .

관찰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.

자유가 말했다 땅이 부는 피리 소리란 결국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군요 사람이 부는 피. ‘ .

리 소리는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늘이 부는 피리 소리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답, ?’

했다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들은 만 가지로 같지 않으니 그 구멍들 각자가 그런 소리를. ‘ ,

내는 것이다 모두가 그 구멍들 스스로 취한 것이라면 소리를 내게끔 한 자는 누구인가. , !’

남곽자기는 온갖 구멍들의 배후에서 구멍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게끔 한 자가 있는지 묻고

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소리 현상들 배후에 그 소리들이 일.

어나도록 주재하는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묻기만 하고.

대답은 없다 그런 존재는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없다고 해. , .

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.

죽음에 가까워진 마음▲



큰 꾀는 느긋하고“ ,

작은 꾀는 좀스럽고.

큰 말은 담박하고,

작은 말은 시끄럽고.

잠잘 때는 꿈으로 뒤숭숭하고,

깨어 있을 때는 감각 기관이 일을 시작하고.

접촉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키고,

마음은 날마다 싸움질에나 쓰고.

더러는 우물쭈물

더러는 음흉

더러는 좀생이

작은 두려움에는 기죽어하고,

큰 두려움에는 기절하고.

시비를 가릴 때는 물매나 화살이 날아가듯 날쌔다 끝내 이기겠다는 것을 보면 하늘에 두. ,

고 한 맹세 지키듯 끈덕지다 날로 쇠하는 것 보면 가을겨울에 풀과 나무가 말라가는 것과. , ․
같고 하는 일에 빠져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늙어서 욕심이 지나친 것 보면 근심에 눌려. ,

꼭 막힌 것 같다 죽음에 가까워진 그 마음은 다시 소생시킬 수가 없다. .”

남곽자기는 나는 나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.

보면서 나라는 게 있는지 찾아본다 딱하기 그지없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. . .

이기겠다고 끈덕지게 시비를 가린다 이렇게 공격적인 마음의 상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.

시들게 한다 그리고 소생시킬 수 없이 마음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. .

자아란 무엇인가▲

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염려와 후회 변덕과 고집 아첨과 방자 터놓음과 꾸밈 이“ , , , , , ,

것들이 모두 빈 데서 나오는 노래요 습한 데서 나오는 버섯이다 우리 안에 밤낮으로 번갈, .

아 나타나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.

가 나타나기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. ,

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턱이 없지 이것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것이나 이런 변화가 나타.

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.”

온갖 감정 태도 생각들이 번갈아 나타난다 장자는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, , .

분석한다 자아란 무엇인가 혹자는 마음의 온갖 양태들을 뭉뚱그려서 자아라고 한다고 한. .



다 그러나 장자는 심리적 현상을 그냥 뭉뚱그려서 자아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모아서 통.

일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체를 나 라고 한다‘ ’ .


